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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동남부에 있어서의 신석기시대

후반기의 무문양토기에 관한 연구

幸　泉　滿　夫　
（고이즈미 미츠오）　

1．머리말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해당 지방의 신석기시대 후반기 토기군은 그 뒤를 잇는 무문토

기시대, 청동기시대로 나아가면서 점차 문양의 희박화가 진행된다. 일본 서부의 조몬

시대 후만기 토기군의 변화보다 먼저 나타난, 괄목할만한 특징이다.

　그러나 기존의 한국 고고학계에서는 이런 변천 과정을 논하는 수단으로 형식학적인 

문양 변화를 주요 지표로 삼아왔다. 그 결과, 공반출토된 대다수의 ‘문양 없는 토기군’

(이하 ‘무문양 토기’)에 대한 검증 기회를 잃은 채 지금에 이르렀다. 이러한 학계 동향

은 해협 너머 일본 측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현재 필자는 병행기 전후, 서일본의 ‘문양 없는 조몬토기군’ (이하 ‘무문계 토기’)

에 대한 비교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 최신 성과를 통해 한반도와 근접한 ‘쓰시마 난

류 벨트지대’ 에서만 조몬시대 중기말엽~후기초두 단계 때부터 무문계 조제 심발이 

전 기종 중 70~90%를 차지한다는 사실, 그리고 굴지구(堀地具) 등 농경 관련 석기군

이 일찍부터 정착한 사실을 밝혔다(고이즈미(幸泉) 2008·2016·2017·2019b·2020ab 

등).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일본 측 토기 무문화의 배경과 원류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인접한 한반도 동남부(부산·김해, 울산, 대구, 그리고 남강 유역)의 신석기시대후반기

의 토기를 비교·검증하고자 한다.

２．한반도 동남부의 무문양토기에 관한 학사(學史)

　한국 신석기시대의 후반 단계, 즐문계에서 무문양 토기로의 전환이 진행된 사실에 

처음으로 주목한 것은 야마노우치 스가오(山內清男) 씨와 요코야마 쇼사부로(橫山將

三郎) 씨의 둘이었다(야마노우치(山內) 1939, 요코야마(橫山) 1939: 이하 경칭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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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도　관련 유적의 분포

그러나, 그 후 오랫동안 그 과정에 대해서는 중국 동북부로부터의 새로운 민족 이동, 

즉 농경과 청동기 문화를 지닌 “무문토기인(人)” (윤무병(尹武炳) 1979, p155)의 도

래 및 이와 연동한 즐문계 토기 문화의 쇠퇴화 현상으로 설명되어 왔다. 다만, 아리미

쓰 교이치(有光敎一)는 즐문계 토기 자체의 편년 연구를 바탕으로 해당 시기의 한반

도 내부에서 여러 토기문화 전통이 병존했을 가능성을 일찍부터 언급했고 단순한 대

륙 문화의 남하로 치부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주장했다(아리미쓰(有光) 1955·1962).

　그 후, 토기 편년의 연구가 진전된 것을 배경으로, 즐문계통 이전의 “선(先)즐문 토

기 기” (김(金) 1981, p39)의 존재를 파악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한반도 내부를 몇 가

지 지역으로 구분하려는 안이 제기되기 시작한다. 이것들은 김원룡(金元龍)에 의한 

일련의 연구 성과로 결실을 맺어 한반도 문화의 독자성, 지역차이론 등으로 발전해 간

다(김(金) 1980·1984·1989 등). 김(金)은 토기의 무문화가 현저해지는 신석기시대 

후기의 성립 이유에 대해서는 ‘화북형 농경 문화’ 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한 것에 기인

한다고 여겼다. 그리고 신석기시대 중기의 ‘전형적 즐문 토기’ 의 연속선상에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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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도　시기설정

（河2006・田中2009 를 기반으로서 작성）

한 후기의 ‘변형(퇴화) 즐문 토기’ 가 내몽골, 중국 동북지방 남부와 관련성을 유지하

면서 신석기시대 종말기 즈음까지 존속한 사실을 근거로, 한반도 내부의 민족 구성에 

커다란 변화는 일어날 수 없었다고 논했다(김(金) 1981, p73).

　김(金)에 의한 이와 같은 일련의 예찰은 그 후, 각지의 지방 편년 정비로 이어진다

(한국고고학회 편 2013 외). 그중에서도 최근에 신석기시대 후기후반~만기, 청동기

시대 전기의 토기 편년은 눈에 띄게 진전되어 배진성(裴眞晟), 미야모토 가즈오(宮本

一夫) 등의 연구를 통해 만기의 겹아가리 토기의 기원이 한반도 동남부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지적이 나오게 되었다(이(李) 1991, 배(裴) 2003, 미야모토(宮本) 

2004, 다나카(田中) 2009, 후루사와(古澤) 2011 등).

　이런 가운데, 각 시기의 기종 구성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 현재로서는 아직 유적 

단위의 개체 수 식별조사를 바탕으로 한 구성비 산정이 중심이지만 무문계 토기의 비

율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파악이 이루어졌다. 본고에서 대상으로 하는 한반도 동남부

에서는 1970년대의 부산광역시 동삼동 패총 유적에서 실시된 초기의 조사 보고 사례

가 그 효시일 것이다(L.L.Sample & A.Mohr 1974, 사카타(坂田)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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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앞으로는 무

문양 토기, 특히 그 주

된 종류인 심발의 특성

과 제작 기법, 그리고 

지역별 변천 과정을 밝

혀가는 작업이 불가결

할 것이다. 제3도에 제

시한 바와 같이 각 재

지(在地) 무문양 토기

의 신석기시대 후반기

에 있어서의 양태를 파

악함으로써 무문토기

시대 성립에 이르는 각 

지역의 주체성과 역사

적 변천, 일본 측과의 교류 관계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밝혀질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도 유문의 즐문계~겹아가리계 만을 편년 연구의 지표로 

삼아 옴으로써 일본과 마찬가지로 ‘무늬가 없는 신석기시대 토기’ 에 대한 평가를 계

속 유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 결과, 중국 동북부가 기원인 것으로 여겨지는 ‘무문

토기 문화’ 와 한국 신석기시대 토기 문화에서 ‘재래’ 로 추정되는 ‘무문양 토기’ 는 

다르다는 등의 선입견이나 고정 관념을 불식하지 못하고 있고, 양자의 직접 또는 간접

적인 영향 관계에 대해 오랫동안 본격적으로 논의할 기회를 잃어왔던 것이다１）.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한반도 동남부를 예로 들어, 다시금 신석

기시대 후반 단계에서의 무문양 토기 각각의 특징과 구성비율, 그리고 그 변천 과정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３．분석의 전제

　시기설정에 대해서는 제2도를 기준으로 한다.

　이어지는 제4도는 무문양 토기의 주된 종류인 심발에 관한 속성 분류 일람이다. 전

체적으로 기형(器形)은 그림 윗단의 【가】에 도시한 바와 같이, 우선 경동부(頸胴部) 

부분의 굴곡이 명료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Ⅱ포탄형’ 과 굴곡부가 있는 ‘Ⅰ굴곡

형’ 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번의 한반도 대상 지역에서는 전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Ⅰ형은 많은 경우 외래계라고 판단할 수 있다.

　포탄Ⅱ형을 세분화하면 구연부 모양에 따라 홑구연(A: 내만, B: 직립, C: 외반)과 

제3도　미평가의 무문양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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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도　무문양토기의 분류

‘D: 겹아가리’ 로 분류할 수 있다. 

각각은 미세한 기형 변화가 있기 

때문에 도시한 바와 같이 세별 기

준을 마련했다.

　시각적 특성 차원에서 더욱 자

세히 토기를 식별하려는 경우, 특

히 중시되는 것이 구연부이다. 그

래서 제4도 가운데 단 【나】에는 

심발 구연부의 세별 기준을 마련

했다. ‘s: 홑구연’ 과 ‘d: 겹아가리’

로 크게 나누고, 각각 세별 기준을 

마련했다.

　제4도 아랫단 【다】는 심발 저

부의 분류 일람이다. 주지하는 바

와 같이 신석기시대 후반의 해당 

지방은 환(원)저와 첨저를 원칙으

로 하나, 그중에는 중저와 환(원)

저의 중간형인 중환저가 종종 보

인다. 아울러, 극히 적은 양이지

만 접지부 바깥둘레에 융대(隆帶)

를 만들어 면을 형성한 돈대바닥

과, 중앙이 ‘활과 시위(아래쪽이 

평평함)’ 모양으로 움푹하고 접지

면이 없는 요저가 존재한다. 이미 

필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일본 측

과의 교류를 시사하는 개체도 일

정량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고이

즈미(幸泉) 2009). 이상에 대해서

도 각각 ①~④의 세별 기준을 마

련했다.

　한편으로 구경(口徑), 저경(底

徑) 등 법량 변화에 대해서는 딱

히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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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한반도동남부의 주요 조사 사례

　앞으로 본고가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산광역시 동삼동 패총 유적（윤(伊)·임(任)·

오(吳) 2004ab·2005, 하(河) 2007 등), 경상남도 김해시 수가리 패총 유적（정(鄭)·

신(申) 1981, 임(林)·안(安) 등 2011), 부산광역시 범방 유적（하(河) 2009), 경상남

도 진주시 상촌리 유적（동의대학교(東義大學校) 2002 등), 김해시 송죽리 유적（배

(裵) 2006), 김해시 지좌리 유적（조(曺) 등 2012),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봉계리 

유적（심(沈) 1989), 울산광역시 중산동139 유적（최2009), 경상북도 청도군운문면 

오진리 바위그늘 유적（정(鄭)·박(朴)·서(徐) 외 1994), 부산광역시 율리 패총（김(金)·

정(鄭) 1980）의 각 예이다.

⑴　부산광역시 동삼동 패총

　한반도 동남부에서의 무문양 토기의 편년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자리한 동삼동 패

총의 층위 사례가 기축이 되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동삼동에서는 과

거에 7번 이상에 걸쳐 발굴 조사가 실시되었고, 신석기시대 조기 이후의 거의 모든 시

기가 일정한 층위적 상하 관계를 유지하면서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김원룡(金

元龍) 1973·1984, L.L.Sample & Albert Mohr1974, 사카타(坂田) 1978, 윤무병(尹

武炳) 1979, 윤(伊)·임(任)·오(吳) 2004ab·2005, 하(河) 2007 등).

　동삼동 패총에서 무문양 토기를 포함한 개체 식별 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된 것은 

1963~1964년 Sample·Mohr에 의한 시굴 성과 보고 때이다(제5도, 제1표). 여기에서

는 층위의 상하 관계를 논거로 신석기시대 전기를 ‘부산(釜山)기’, 중기를 ‘두산(頭山)

기’, 후기를 ‘영도(影島)기’ 로 독자적으로 설정했다. 단, 각 층 모두 전후 시기의 것이 

혼재되었음이 확인되었고, 안타깝게도 각 시기의 정확한 구성률을 보여주는 것은 아

니었다. 그렇지만 각 층 모두 무문양 토기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했다는 사실만큼은 객

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사진1). 여기에 Applique(지두문 유형)를 무문양 조제 토기

의 일종으로 분류한다면 본고에서 초점을 맞추는 신석기시대 후만기 이후의 무문양 

토기 비율은 실로 80% 가까이에 달한다(사진1).

　1969~1971년에 국립중앙박물관이 3차에 걸쳐 실시한 발굴조사는 위의 시굴 다음

에 이루어졌고 규모도 크다. 동삼동 패총의 층서는 제1문화층(하층; 제4·5층), 제2문

화층(중간층; 제3층), 제3문화층(상층; 제2층)의 세 시기로 크게 나뉘고 각각이 신석

기시대 전기, 중기, 후기로 비정(比定)된다. 그중에서도 핵심을 이루는 것이 제5~3층

(전기~중기)이다. 이 또한, 2000년대의 정식 보고서군(群) 간행을 통해 안타깝게도 

전후 시기가 뒤섞인 부분이 확인되었다(윤(伊)·임(任)·오(吳) 2004ab·2005). 또한, 총 

출토 수가 대단히 많기도 해서 아직 개체 수 비율 등을 포함한 전모에 대한 공표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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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표　Sample & Mohr가 제시하는 동삼동의 층별 문양 계통 구성

� （L.L.Sample & Albert Mohr1974 p23 Table3 보다 작성）

제5도　동삼동 패총의 위치와 Sample & Mohr등의 시굴 지점

� （L.L.Sample & Albert Mohr1974 p9・12 Fig1・2 보다 일부 가필）

사진1　Sample & Mohr가 소개했다 동삼동 패총 출토의 무문양토기

� （L.L.Sample & Albert Mohr1974 p71 Plate29 보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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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도　사카타(坂田)에 의한다 동삼동 패총 출토 토기군의 분류

（坂田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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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과거에 사카타 구니히로(坂田邦洋)가 발표한 위 토

기군의 기종 구성에 관한 산정 결과가 참고가 된다(사카타(坂田) 1978, 82-86쪽; 제

6도). 이를 바탕으로 신석기시대 전기의 제5층과 제4층을 비교하자면 유문 토기는 우

선 융기문계의 A~C형에서 즐문계 D~F형으로 무늬 주체가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무문양 심발 G·H형의 비율은 이 시기에 30~40% 이상이다. 이어지는 중기~후기

의 제3층에서는 무문양이 50% 이상으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아울러 후기 이후에 계

승되는 K~O형이 새 기종으로 추가된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이 무문양 토기 비율의 

저하로, 후기 토기를 포함했는데도 전체적으로 30% 전후로 낮다. 즉, 전후 시기의 혼

재를 감안하여 제하면, 중기의 원래 무문양 토기는 더욱 적다고 봐도 될 것이다. 한편, 

이 제3층에서는 일본 규슈 고유의 아다카계 토기가 출토되어, 연대의 하한 부근이 조

몬시대 중기후잎과 겹칠 가능성이 높다. 이어지는 신석기시대 후만기의 제2층에서는 

무문의 겹아가리 토기와 무문양 토기, 지두문 토기가 점차적이긴 하나 주체를 점하게 

된다. 물론, 이들 상부층에서는 조사 지구 전역에서 신석기시대 조기~중기 자료의 혼

재율이 더욱 높아진다. 이를 이유로, 무문양 토기의 증가는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

고 사카타(坂田)는 1978년 시점에 제2층의 개체 수 조사를 단념한 것 같다.

　그 후로도 몇 차례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1999년에는 유적 주변의 정화(사적 공

원 정비)와 이 패총의 현지전시형 자료관(부산박물관) 건설(사진2)을 목적으로 한 조

사(이하 ‘정화 지역’)에서 비교적 일괄성이 높은 층위자료 검출에 성공했다(하(河) 

2007). 즉, 신석기시대 조기~만기까지의 다섯 개 문화층이다(제Ⅰ~Ⅴ 문화층). 이 

중 중기의 제Ⅲ 문화층은 태선침선문계(수가리Ⅰ식) 단계로, 제1·2호 주거지와 제

5-1~5-4층, 4호 수

혈이 해당한다. 후기

의 제Ⅳ 문화층은 퇴

화 침선문계와 자돌

문 외반구연계(수가리

Ⅱ 식·봉 계 리 식)의 단

계로 제3·4층이 해당

한다. 마지막의 만기

를 나타내는 제Ⅴ 문

화층은 겹아가리 단사

선문계(수가리Ⅲ식·율

리식) 단계로 제2층이 

해당한다. 여기에서는 

이들 정화 지역 제Ⅲ~

사진2　부산박물관와 사적 공원

（2008년 고이즈미(幸泉)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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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문화층에서 출토된 양호한 토

기군 중에서 특히 혼재가 적은 중

기의 제1호 주거지와 제5-1~5-4

층, 및 만기의 제2층 출토 토기군

을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제7도 는 1호 주 거 지 와 제

5-1~5-4층 출토 토기군이다. 외

기면 전체가 정밀한 즐문 등으로 

가득 찬 유문 심발이 압도적인 주

류를 이룬다. 더욱이, 이 단계에서

는 거의 모든 기체를 연마하거나 

치밀한 물손질로 마무리했다. 이

하, ‘정제 토기’ 라고 칭하겠다. 이 

중 1·2와 같이 구연부에 압인기법의 단사선문이 있고, 몸통부와 그 아래에 정연하게 

횡주 어골문이 그려진(그중 2에는 두 문양의 경계 영역에 삼각집선문까지 있다) 일

군은 전기와의 연속성을 시사하는 전기 알엽의 것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3~10은 전기적인 압인계 장식이 사라지고, 즐문만 전면적으로 적용된 것들이므로, 

형식학적으로는 한 단계 이상 새롭다고 유추할 수 있다. 단, 해당 유적에서 이 두 부류

의 층위적 구별은 어렵다.

　해당 토기군 중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이 11에 제시한 일본의 후나모토(船元)Ⅱ식

계(조몬시대 중기전잎: 한국 신석기시대의 중기전반과 겹침)의 존재이다. 외기면에는 

거칠게 꼰 모양의 ‘단절(單節) RL 조몬(繩文)’ 이 모든 면에 시문되어 있어, 이매패(二

枚貝) 조흔이 두드러진 규슈보다는 오히려 주고쿠(中國)·시코쿠(四國) 지방의 특징에 

가깝다. 11의 존재는 양국간의 병행 관계를 시사하는 한 정점(定点)이므로, 앞으로 이 

토기편에 대한 일본 내에서의 더 자세한 기원 해명이 기대된다.

　자, 공반출토된 무문양 토기는 우선, 확실해 보이는 심발형은 없다시피 했다. 이것

만으로도 신석기시대 조기~전기와는 양상이 분명히 다르다 하겠다. 무문양에 속하는 

것은 12~15에 도시한 것과 같은 소량의 발, 천발(淺鉢), 항아리 모양뿐이다. 기면 마

무리는 모두 정제로, 거칠게 마무리한 무문양 토기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제8도는 같은 제2층에서 출토된 만기 토기군이다. 중기와는 양상이 달라져 유문

양 토기는 1~3·16~18에 도시한 바와 같이 극히 적다. 이들 토기는 신석기시대 만기

의 지표인 겹아가리 심발에 절충하는 예와, 앞단까지의 홑구연을 계승하는 일군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형해화된 퇴화 어골문(2), 단사선문(3·16~18), 점렬문(1)을 볼 수 

있다. 1은 구연부에도 장식이 나타나게 된 예이다. 또한, 무문양 토기의 겹아가리 심

사진3　동삼동 정화 지역 출토 후나모토Ⅱ식계 토기

（河2007보다 일부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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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이 압도적으로 많아, 같은 만기라 하여도 중엽 단계가 주체임을 추측할 수 있다.

　24·25는 홑구연의 무문양 심발이다. 24는 구순부 외연이 바깥으로 향하는 직립 ⑤

형으로, 해당 시기 전후의 특색을 이룬다. 25는 손잡이가 있는 직립구연 포탄형이다. 

같은 종류의 호형토기와도 통하는 정제의 중환저 토기로, 북방에서 온 외래계임을 나

타내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

　30·31은 저부이다. 첨저 ②·③형을 기본으로 한다는 점에서 겹아가리 심발이지만 

후잎 단계까지 내려갈 가능성은 없다.

　또, 같은 층 출토 토기군에서 주목되는 점은 일본계 토기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제

8도 19~23·27~29). 19는 조몬시대 중기말엽~후기초두의 북부 규슈~서부 세토우치

(瀬戶內)에 분포한 침선문계(사카노시타(坂의下)식)와 유사한 토기편이다(사진4 오른

쪽 위). 구연부에 폭 6~7mm 정도의 옅고 두터운 2조(條) 평행요선문(平行凹線文)이 

시문되어 있는 포탄형 심발이다. 목 부분 아래는 무문임을 유추할 수 있다. 20은 조몬

시대 후기초두의 규슈 북반부에 분포한 난푸쿠지(南福寺)식과 유사하고(사진4 왼쪽 

아래), 21은 호형토기이다. 목 부분의 작은 토기편이기 때문에 자세히는 알 수 없으

나 마찬가지로 난푸쿠지(南福寺)계 장식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22는 그 형

제7도　동삼동 정화 지역 제1호 주거지・제5-1~5-4층 출토토기

（河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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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판단을 둘러싸고 지금도 의견이 갈리는 토기편이다. 즉, 난푸쿠지(南福寺)식 (오카

다(岡田)·하(河) 2010, 후루사와(古澤) 2012 외)과 기타쿠네야마(北久根山) Ⅰ식(미

야모토(宮本) 2004, 미즈노에 가즈토모(水ノ江和同) 2007 외)으로 견해가 갈린다. 둘

의 해석은 실제 연대로 환산하면 500년 전후의 차이가 있으니 앞으로의 과제라 하겠

다. 초점이 되는 파정부(波頂部)의 4줄 빗금 새김은 원래 기타쿠네야마Ⅰ식에서 전형

적으로 보이는 ‘Ｗ자 모양 덧무늬’ 가 아니다. 더 비슷한 유형은 오히려 조몬시대 후

기 중에서도 초두~전잎의 토기에서 종종 볼 수 있다. 23은 같은 2층 중에서도 가장 

새것으로 보이는 조몬토기편이다(사진4 오른쪽). 목 부분이 크게 굴곡된 Ⅰ⑥ 모양이

고, 구순부에는 옅은 횡주침선(橫走沈線) 1조가 있다. 널리 서일본에서 조몬시대 후기

제8도　동삼동 정화 지역 제2층 출토토기

（河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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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잎 단계에 확인되는 타입의 

심발이다(필자의 무문계Ｋ유형 

Ⅸ①형: 고이즈미(幸泉) 2017, 

p65 참조). 비교적 존속 기간이 

긴 타입이기 때문에 형식을 특

정하기는 극히 어려우나, 제2도 

오른쪽 열에 제시한 필자의 기

준에 따르자면 Stage 5~12 사

이에 속할 것이다. 27~29는 조

몬토기계의 저부편이다. 바닥 

지름은 차례로 13, 14, 13cm로 

모두 대형이다. 이중 27·29는 

중앙부가 약간 볼록한 중저 Ⅱ

류(고이즈미(幸泉) 2009)이고, 

27의 외저면에 지두흔이 뚜렷

이 남아있다. 조몬시대 중기말

엽~후기초두 단계, 대체로 사

카노시타(坂의下)식 ~ 난푸쿠

지(南福寺)식 단계에 속할 것이다. 28은 저부 외면에까지 종횡대상(縱橫帶狀)의 구획 

장식이 그려진 심발 혹은 발이다. 모티프의 변화가 현저하여 형식을 확정하지는 못했

으나, 일본 내에서 유사한 타입은 조몬시대 후기전잎의 후쿠다 K2식 중~신 단계(제2

도의 J-Stage 6~7)뿐이다２）.

⑵　경상남도 김해시 수가리 패총군

　이어서 학사(學史) 상, 신석기시대 후반기의 지표로서 가장 중시되어 온 것이 수가

리 패총군이다. 이 패총은 1978~79년에 걸쳐 부산대학교 박물관이 조사를 실시하였

고, 초승달 모양으로 배치된 다섯 개 패총과 관련 유구 등을 면밀히 조사했다. 그중에

서도 3구패총에서는 제Ⅰ~Ⅵ층의 분층 발굴을 바탕으로 세 단계의 변천안(수가리 편

년)이 제기되어 왔다(정(鄭)·신(申) 1981, 임(林)·안(安) 등 2011).

　수가리Ⅰ식은 3구패총 가장 아랫부분의 제Ⅵ~Ⅴ층을 표식으로 한 신석기시대 중

기에 해당하는 층위를 지표로 한다(제10도 윗단). 구연부에 단사선문, 마름모꼴 집선

문, 삼각 집선문 등이, 몸통부에는 횡위(橫位) 어골문 등이 있는 토기군이 전형을 이룬

다. 기종은 첨저 심발 외에 각종 발형, 소수의 호형, 단도(丹塗) 마연토기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같은 층에서 출토된 심발에서 보이는 문양대(文樣帶) 배열은 크게 둘로 나

사진4　동삼동 정화 지역 출토의 일본계토기 

（河2007보다 일부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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뉜다. 즉, 구연부에서 저부까지의 외기면 전체를 정교한 태집선문(太集線文)으로 채운 

일군(A형: 1~4·8)과, 문양은 정교한 집선문이지만 위치는 구연부 바깥면에 집약되어 

있는 일군(B형: 5~7)의 둘이다. 앞으로, 임시로 전자를 수가리Ⅰa식, 후자를 수가리

Ⅰb식이라 부르겠다. 앞서 논한 동삼동 패총 제Ⅲ층과 병행 관계에 있는 것은 Ⅰa식

이고, 아울러 후술하는 후기와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Ⅰb식은 중기후반이라고 새로이 

추정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들은 문양 시문이 아직 정교하고 정연하다는 점에서 후기

의 수가리Ⅱ식과도 구분이 가능하다.

　이들 유문양 심발 일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그 기면 조정법이리라. 그림 안

에 ☆로 표시한 바와 같이 수가리Ⅰab식 단계의 유문양 토기군은 원칙적으로 오로지 

정제뿐이다. 공반출토된 발형(19·21·22), 호형토기(23)도 정제이나 이들은 무문을 지

향하는 경향이 강하다.

　제Ⅵ~Ⅴ층에서 출토된 무문계 토기는 전술한 동삼동 패총과 마찬가지로 구성률 

20%로 감소 추세에 있다. 기종은 유문양 심발(구경 20~38cm)에 비해 확연히 소형

이다(임(林)·안(安) 등 2011, p238). 지름 18~19cm 정도 소형 심발의 직립①·②형과 

발형, 호형토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주목해야 할 것은 기면 조정법이 

되겠다. 이들 수가리Ⅱ식 단계의 토기군 중에 심발형인 제10도 11~17은 기면에 거친 

‘물손질’, 조흔, 찰과흔이 그대로 남아 있다. 앞으로, 이들을 ‘조제 토기’ 로 칭하여 구

별하겠다. 이중에는 이매패 조흔이 남아있는 12·14와, 원래 몸체가 밝혀지지 않은 세

밀한 조흔이 안쪽 면에 남아있는 17도 있다. 일부 상층에서 혼입되었을 가능성도 완

전히 부정할 수는 없으나 여기에서는 신석기시대 후기를 앞둔 무문양 토기의 재편, 및 

정·조제 제작 기법의 분화에 이르는 맹아기로 위치지워 두려 한다.

　이어서, 수가리Ⅱ식은 3구패총 중간층인 제Ⅳ~Ⅲ층을 기준으로 한 신석기시대 후

기의 비교적 양호한 일군이다. 기종은 심발을 비롯하여 발형토기, 긴목 호형토기 등이 

보인다. 앞단보다 발형토기가 뚜렷이 증가했다.

　유문양심발의 경우 전면 시문의 A형이 이미 전혀 없고, 문양을 구연부 바깥면에

만 시문하는 B형만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문양 패턴도 구연부에 사격자문(斜

格子文)이나 퇴화한 삼각 집선문을 시문하는 정도로 침선(沈線) 간격이 거칠고 선

이 얇아지는 경향이 현저해진다. 퇴화 즐문으로 여겨지는 25~28의 각종 문양은 앞

단의 Ⅳ~Ⅴ층 일군과 비교하면 확연히 조잡해졌고, 사격자문, 삼각 모양 집선문 등 

변이 장식이 여럿 파생되었다. 또한, 시문 행위 자체를 간략화한 타입도 확인된다

(29). 일본 측의 서일본 일대에서도 조몬시대 중기후잎~후기전잎 시기에 특징적으

로 확인되는 유문양 조제의 심발군이 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이즈미(幸泉) 

2001·2017·2018a 등). 한편, 24는 외기면에 기하학적인 옅고 두꺼운 볼록한 선을 그

리는 조몬토기계의 침선문 토기편(조몬시대 중기말엽 전후)으로, 일본 측과의 교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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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도　수가리３구 패총 출토토기（1）

（☆: 정제 ▽: 조제 / 林・安 등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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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키는 사례이다. 위에서 논한, 퇴화가 진행한 유문 심발은 기면을 연마 등으로 치

밀하게 마무리한 정제토기(그림 안 ☆ 표시)가 아직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공반출토된 무문양 심발은 그 구성률이 36.7%로 높아진다(제10도 아랫단 30~34). 

게다가 구경 28~36cm의 심발 기종이 많아, 앞단까지의 유문 심발의 일부가 무문화

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형은 직립①형이 기본이고, 구순부를 눌러 목귀질 조정함으로

써 약간 두꺼워진 개체도 많다. 또한, 33과 같이 외반③a형의 개체도 새로 나타난다. 

여기에서도 주목할 부분은 기면 조정법이 한층 조잡해지는 추세에 있다는 점이겠다

(그림 안 ▽ 표시). 조정법으로는 거친 ‘물손질’ 외에 지두흔, 찰과흔을 남기는 정면 마

무리가 확인된다. 또한 접합흔의 일부를 그대로 남기는 예도 여기저기에서 볼 수 있

다. 이러한 조제 기법은 해당기에 심발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38·41~43에서 알 수 있

듯이 약 절반 정도의 발형토기에서도 뚜렷이 기법의 조잡화가 엿보인다. 이런 특징으

로 보아 발형토기의 용도, 기종 구성에 대한 의식에 변화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사료

된다. 후기에 나타나는 발형토기 구성률 증가 문제와 함께 추후 과제로 삼고자 한다.

　수가리Ⅲ식기는 최상부의 제Ⅰ~Ⅱ층을 표식으로 한다. 조사를 담당한 정징원(鄭澄

元), 신경철(申敬澈)은 이 층을 바탕으로 신석기시대 만기 호칭을 제창했다(정(鄭)·신

(申) 1981). 무문양 토기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새로 구연부 바깥면을 연대상(緣帶

狀)으로 두껍게 한 겹아가리 토기가 등장한다(제10도 4·5·9~12). 유문의 예 또한 문

양은 극히 희박해져 구연부 부근에 1~2 단의 단사선문을 시문하는 정도가 된다(제10

도 1~5·10). 기종은 심발 외에 발형, 항아리, 긴목 단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1

년, 임상택 등은 해당 3구 패총Ⅰ·Ⅱ층에서 출토된 토기군에서 추가로 신구 두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며, Ⅱ층 출토 토기군을 수가리Ⅲa식, 그리고 Ⅰ층 출토 토기군을 수가

리Ⅲb식으로 나누었다(임(林)·안(安) 등 2011).

　자세히 살펴보자. 우선, 제Ⅱ층에서 이미 주류를 이루는 겹아가리 심발은 형식학적

으로 더 여러 시기로 분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10도 3~14는 구연부 바깥면

에 접어 성형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d②~④형의 일군으로, 이동주(李東注), 임상

택(林尙澤), 배진성(裴眞晟), 미야모토 가즈오(宮本一夫) 등이 주장하는 겹아가리 토

기의 전제 단계에 해당한다(이(李) 1991, 임(林) 2001, 배(裴) 2003, 미야모토(宮本) 

2004). 이에 반해 17은 구연부 바깥면에 네모 모양 점토띠를 접합하는 d⑥b형으로, 

같은 그림 아랫단의 제1층에서 출토된 일군(42~44·46~51)과 상통한다. 17은 제1층

으로부터 혼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기면 조정 측면에서도 제Ⅱ층의 접어 성형한 구

연이 보이는 겹아가리Ⅲa식의 경우 설혹 무문양이라 하더라도 치밀하게 연마 조정 등

을 한 정제품(그림 ☆ 표시)이 많은 반면, 제Ⅰ층에서 출토한 Ⅲb식에서는 도시하는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조제뿐이다(그림 ▽ 표시). 이와 같이 둘 사이에는 명확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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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도　수가리３구 패총 출토토기（2）

（☆: 정제 ▽: 조제 / 林・安 등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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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음으로 제Ⅱ·Ⅰ층에서 공반

출토된 무문양 심발은 앞단을 

계승해 조제화 경향이 더욱 뚜

렷하다. 기형은 Ⅱ-A①b형, B

①·②·⑤형, C①b형이 있다. 이

중 B⑤형과 C①b형은 새로 나

타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정·조제 기법의 분화가 이 신석

기시대 만기의 전잎~중엽 단계

에 촉진되었고, 후에 심발의 전 

기종이 조제화되었음을 시사하

는 것으로 인접한 일본 측, 특히 쓰시마 난류 벨트지대와의 관계를 고찰하는데 있어서

도 실로 흥미롭다.

　그 외에 제Ⅱ층에서는 태토 조정, 소성 기법 문제와 관련이 있는 ‘아바타 토

기’ (고이즈미(幸泉) 2017)가 무문양 토기의 일부에서 뚜렷해진다(사진5, 제10도

25·26·29·30·34 등) ３）.

　21·24·31는 저부이다. 만곡이 완만한 환(원)저②형을 기본으로 한다. 이 수가리 3

구 패총에 대해서는 1981년에 부산대학교 박물관에서 간행된 『수가리 패총 Ⅰ』(정

(鄭)·임(林)·신(申) 1981)의 단계에서는 제Ⅵ층에서 출토된 1점 외에는 평저(중저)

에 관한 보고는 없었다. 즉, 후루사와 요시히사(古澤義久)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일본계

의 중저, 돈대바닥은 원칙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평가와 연결된다(후루사와(古澤) 

2012). 그러나 2011년에 이 박물관에서 추가 발간한 『수가리 패총 Ⅱ』(임(林)·안(安) 

등 2011)에서는 3구 패총 제Ⅵ층만이 아니라 만기에 해당하는 제Ⅱ층에서도 중저 출

토 예가 있음이 새로이 보고되었다. 더욱이, 제1층에서는 제10도 64~66에 제시한 것

과 같이 조몬계 토기의 공반출토가 판명되었다. 모두 구순부에 지두 압날이 있는 필자

의 무문계 Ｋ유형 Ⅰ형(고이즈미(幸泉) 2017, p65 참조), 일본 규슈의 조몬시대 중기

후잎~후기초두 단계에 속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수가리 패총에서 출토된 중

저편에 대해서도 일본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⑶　부산광역시 범방 유적

　1991년에 부산박물관이 실시한 학술 발굴에서는 패총 중추부 B~D·Ｆ지구에서 신

석기시대 조기의 양호한 층위 관계(제13~12층: 범방Ⅰ기, 제11~7층: 범방Ⅱ기)가 

사진5　수가리 출토의 아바타토기

（林・安 등2011보다 일부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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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되며, 상부의 제2층(순패층)에서는 널리 신석기시대 만기의 이중 입인연 단사선

문계 토기가 출토되었다. 더욱이, 패총 서쪽 주변부로 층서가 독립된 Ｈ지구에서는 그 

중심을 이루는 Ⅰ~Ⅶ층에서 신석기시대 중기가, 또 A지구 5층에서도 마찬가지로 신

석기시대 중기의 태선침선문계 토기군이 여럿 출토되었다（하(河) 2009).

　제11도 윗단은 A지구 5층에서 출토된 신석기시대 전기 말엽~중기의 토기군이

다. 전술한 동삼동 패총 정화 지역의 1호 주거지, 5-1~5-4층 출토 토기군과 대체로 

병행 관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기말엽의 압인 자돌문(1·2), 압인 단사선문계

(6·7)와 함께, 압인 단사선문계와 횡주 어골문계를 정교하게 조합한 8, 아울러 외기

면 전체에 정연하게 즐문이 시문된 5·9~11·13·14의 존재가 확인된다. 주목할 부분은 

12·15~19에 나타낸 무문양 토기군의 존재이다. 이중에서도 15~19의 심발형은 앞

의 동삼동 패총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기종이다. 15·16은 외기면에 명료한 지두문을 

남긴 점에서 조제(粗製)가 분명하며 창녕 비봉리 패총(국립김해박물관 편저 2008)제

31~25층과도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덧붙여, 동삼동 패총과의 대비도 고려하면 이들 

무문양 심발이 전기말엽까지 거슬러 내려갈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조제·무문의 재지적(在地的) 전통이 한반도 남부 해안부 주변에서 계승되었을 가능성

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해해 두고자 한다. 기형은 Ⅱ-A①b형과 B①형으로 분류된다. 

전반적으로 두께 4~6mm 정도로 얇으면서 균일하지 않게 마무리한 토기로, 공반출토

된 정제 유문양 심발군에 비해 조제색이 강한 일군임을 알 수 있다.　

⑷　경상남도 진주시 상촌리 유적

　이어서, 내륙부 측 남강 유역을 보도록 하자. 제11도 아랫단에는 상촌리 유적1호 

주거지의 사례를 제시했다（동의대학교(東義大學校) 2002 등). 이 유구 안에서도 마

찬가지로 신석기시대 전기말엽~중기전잎 단계의 풍부한 토기군이 발굴되었다. 유문

양 심발에서는 구연부에 압인 단사선문계, 몸통부에 횡주 어골문을 시문한 예, 어골

문, 마름모꼴 집선문, 거치문(鋸齒文), 삼각 집선문 등을 조합한 개체 등이 확인된다. 

같은 그림 윗단의 부산광역시 범방 유적 A지구 5층 및 Ｈ지구Ⅰ~Ⅶ층과는 다소 달라, 

무문양 토기의 비율이 극히 적다. 심발에서는 전기말엽~중기전잎 통틀어 외기면 전

체를 정교하게 장식하고, 치밀하게 마무리한 즐문계 정제 토기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반출토된 무문양 토기는 겨우 31~33를 제시할 수 있을 뿐이다. 이중 32·33은 동

삼동 패총 정화 지역와 마찬가지로 발형토기이다. 해당 시기의 무문양 발형토기는 경

기도 하남시의 미사리 유적(임(林)·최(催)·김(金)·송(宋) 1994, 임(任)·최(催)·임(林)·오

(吳) 1994 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암사동 유적(한(韓)·정(鄭)·은(殷) 1995, 송·윤·

김 2007·2008),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도의 고남리 패총(김(金)·심(沈) 1990, 김(金)·

안(安) 1991) 등에서도 명백히 알 수 있는 것처럼 한반도 중서부 지역에서도 극히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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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나마 보고 예가 있다. 그 많고 적음을 고려하면 아무래도 남해안부의 양태에 유의하

게 되나, 넓게는 한반도 일대의 특징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제1호 주거지 출토 자료에서 주목할 부분은 31에 제시한 포탄Ⅱ-A⑤b형 심

발의 존재이다. 안쪽면에는 쇄모(刷毛) 형태의 조정흔이 보인다. 앞으로 더욱 연구를 

할 필요가 있으나 본고에서는 무문토기 시대 전기층에서 혼입된 자료로 여기고 일단 

고찰에서 제외하겠다.

⑸　경상북도 금천시 송죽리 유적

　경남 서부의 남강 유역, 상촌리 유적에서 북녘으로 약 100km, 경북 내륙부 금천 지

역에서는 송죽리 유적에서 방대하고 양호한 자료군이 보고되었다(배(裵) 2006). 여기

제11도　범방 Ａ지구5층・상촌리 제1호주거지 출토토기

（河2009／林・趙2002）



한반도 동남부에 있어서의 신석기시대 후반기의 무문양토기에 관한 연구

－ 73 －

제12도　송죽리 유적 출토토기

（裵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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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신석기시대 전기말엽~중기전잎을 ‘고단계(古段階)’, 한편으로 명확히 시기가 

그 뒤인 후기전반의 토기군을 ‘신단계(新段階)’ 로 구분하여 이어지는 검토를 해가도

록 하겠다(제12도).

　제12도 윗단은 고단계, 제8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토기군이다. 앞선 제7도 및 제11

도 윗단·아랫단의 각 일군과 대체로 병행 관계에 있다. 여기에서도 상촌리 유적과 마

찬가지로 정제 유문 토기군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구연부가 다소 외반하여 바깥으로 

휜 Ⅱ-C①a형이 보편적이다. 앞서 논한 상촌리 유적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았던 특징

이다. 물론, 동남해안 측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제작 방식으로, 후술하는 후기, 봉계리

식 성립의 연원을 이루는 내륙부 측의 지역색이라고 할 수 있으리라.

　제12도 아랫단은 신단계, 제1·9호 주거지와 제5호 토기 가마터, 제7호 야외 저장굴

에서 출토된 토기군이다. 각각 신석기시대 후기전반에 해당한다. 이 단계에서도 확실

히 무문양 심발은 소수파이다. 즉, 무문·조제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병행기 전후의 수

가리 3구 패총Ⅳ~Ⅲ층(제９도 아랫단)과는 확실히 다르다. 모든 기종이 정제를 원칙

으로 하고 있어 조잡하게 기면을 조정하고 방치한 개체는 거의 없다. 단, 문양 시문 자

체는 간략화하는 방향을 시사하고 있다. 구연부에 점렬문을 몇 단 시문한 24(사진6), 

즐문 혹은 사격자문을 간략화하면서 단숨에 시문한 2~3단의 파상문 형태로 장식한 

침선문계 심발(사진7), 또는 시문을 일부만 한 25와 같은 장식이 존재하여 무문화로 

향하는 새로운 움직임을 엿볼 수 있다. 위의 심발은 끝부분이 약하고 외반하는 s④형 

구연(口緣) 바깥면에 폭 2~3cm 정도의 무문대를 형성한 Ⅱ-C①형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공백부 형성이 구연부의 외반화에 기인한다고 가정하면 인접하는 동남해안 지

역에서는 탄생하기 어려우므로, 그 뒤를 잇는 봉계리식과 연결되는 조형(祖型)의 일

군으로서 다시 주목할 만하다(이하, 가칭 ‘송죽리식’).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공반출토된 무문양 토기는 이 후기전반의 송죽리식 단계

에서도 여전히 극히 저조하다. 단, 기종 측면에서는 기존의 발형과 더불어 35~37에 

나타낸 것과 같은 심발형도 소량 존재한다. 다만, 조제 개체를 명확히 구분할 수는 없

다. 이처럼 해당 지역에서는 전부를 치밀하게 마무리하는 정제품을 계속 지향했다.

⑹　경상북도 금천시 지좌리 유적

　앞의 송죽리 유적에서 남서쪽으로 약 10km 정도 지점에 자리한다. 최근까지 이루

어진 대동문화재연구원의 조사로, 해당 유적에서도 신석기시대의 양호한 유구가 여

럿 검출되었다(조(曺) 등 2012). 제13도는 형식학적 관점에서 대부분이 앞의 송죽리

식 토기군의 뒤를 잇는 것으로 보이는 일군이다. 이하, 가칭으로 ‘지좌리 제1~4 단계’

라고 부르도록 하자. 이중 지좌리 제1단계의 6호 주거지 자료는 단편적이나 상술한 

송죽리식에 속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유문양 심발은 빗발문(雨脚文), 조우문(鳥羽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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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름모꼴 집선문, 장사 집선문, 점렬문, 

사격자문, 평행선문(平行線文) 등의 즐

문 장식이 형해화한 문양군으로 이루어

졌다. 그 뒤를 잇는 지좌리 제2단계에서

는 14·22와 같이 원래 몸체에 즐치상 공

구(다치구)를 사용해 조선문(條線文)을 

시문한 예가 앞의 송죽리 유적 예와 마찬

가지로 여럿 보인다. 기형은 앞단의 송죽

리식을 계승해 구연부가 짧고 외반한 Ⅱ

-C①형이 주체이다. 이 경향은 이어지

는 지좌리 제3단계에도 계승된다. 구연

부 문양대의 무문화와 더불어 치밀화된 

사격자문이나 단사집선문, 점렬문이, 그

리고 가장 새로운 지좌리 제4단계에서는 

39·42·43과 같이 구연 단부에 접어 성형

한 겹아가리의 전제 형식이 생성되었다

(후기말엽).

　위의 각 단계에서 공반출토된 무문양 

토기는 모두 극히 적다. 게다가 주로 기

면 조정이 치밀한 발형, 호형이다. 18과 

같이 조제를 나타내는 포탄형Ⅱ-C①형

의 무문양 심발의 존재는 드물고, 해당 

내륙부 지역에서는 지좌리 제4단계의 후

기 말엽 단계에 이르러서도 뚜렷한 증가 

경향이 보이지 않는다.

⑺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봉계리 유적

　제14도는 소위 신석기시대 후기의 경

남 내륙부를 대표하는 ‘봉계리 편년’ 의 

표식 자료군이다(심(沈) 1989). 구연부 공백부의 형성 및 구연부의 외반화를 지표로 

부산·김해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수가리Ⅱ식과는 다소 특징이 다른 것으로 해석

되는 일이 많다(심(沈) 1989, 다나카(田中) 2003·2009, 후루사와(古澤) 2006 등). 퇴

화 즐문에서 변이한 점렬문과 빗발문(雨脚文), 평행(압인) 침선문 등이 존재하는 것에

서 만기로 가면서 한층 퇴화하는 경향이 엿보인다.

사진6　송죽리출토 점렬문 토기

（제9호주거지출토: 裵2006보다 일부 재편）

사진7　송죽리출토 사격자문 토기

（9-7지구출토: 裵2006보다 일부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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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도　지좌리 유적 출토토기

（曺2002）



한반도 동남부에 있어서의 신석기시대 후반기의 무문양토기에 관한 연구

－ 77 －

　이러한 봉계리 유적의 토기군을 더 자세히 비교하자면 제14도의 윗단·아랫단에서 

구분한 바와 같이 유구 단위로 심발 구연 단부의 외반 정도에서 일정 정도 차이를 찾

아볼 수 있다(이하, ‘봉계리 고·신단계’). 그림 윗단의 6·8·14·18 주거지 중 새 토기군

의 일군에서는 앞의 지좌리 제4단계와 마찬가지로 일부에 접어 성형한 구연 토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윗단을 후기후잎, 아랫단을 후기말엽으로 간주하겠다.

　위의 일군에서 주목할 점은 앞의 수가리 3구 패총의 Ⅳ~Ⅲ층이나 후술하는 중산동 

139유적 등의 동남해안부와는 달리, 무문계 토기의 비율이 고단계에서 3.9%, 신단계

에서도 9.3%로 매우 낮다는 점이다４）. 이는 같은 내륙부에 자리한, 전술한 송죽리 유

적과 지좌리 유적에서도 마찬가지로 엿보인 경향이다. 즉, 각종 유문양 토기의 문양 

퇴화는 촉진되었으나 무문양 토기의 증가는 엿보이지 않았다. 이미 다나카 소이치(田

中聰一)는 이 신석기시대 만기로의 전환기에 한반도 동남부에 있어 내륙부와 해안부 

제14도　봉계리 유적 출토토기

（沈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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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토기 문양의 작은 지역차가 있

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다나카(田中) 

2003·2009).

⑻　울산광역시 중산동139유적

　2007년에 울산문화재연구원이 실

시한 조사에서 동해안 연안의 울산에

서는 드문, 신석기시대 후기후반에 한

정된 일괄성이 높은 자료군을 발굴했

다(최 2009).

　이곳에서는 내륙부의 일군과는 대

조적으로 출토 토기군 대부분이 홑구

연의 무문양 심발로 구성되어 있는 점

이 우선 특필할 만하다(제15도). 공반출토된 유문양 심발은 반대로 구성비율이 겨우 

16.7%로, 주변의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극히 적다. 제15도 1~5에 제시한 바와 같

이 유문토기도 구연부는 대부분이 무문으로, 넓은 의미에서의 봉계리식과 병행한다 

하겠다. 몸통부 문양은 조잡화한 사격자문과 즐치상 공구(다치구)를 사용한 조선문의 

둘로 구성되어 있다(사진8).

　공반출토된 무문양 심발은 내만ⅡA①·③cd형, 직립Ⅱ-B①형, 외반Ⅱ-C①형이 있

어 각양각색이다. 기면 조정은 물손질이 주체이고, 서해안 측에서 현저한 이매패 조흔

이나 동남해안의 부산~울산 주변에서 엿보이는 아바타 토기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저부에 관해서는 만곡이 약한 환(원)저 ②형을 기본으로 하나 23·33과 같이 평환저 

①·③형이 공반출토된 점도 간과할 수 없다.

　34은 ‘이형토기’ 로 보고된 황갈색(10YR5/6)의 토기편이다(잔존 길이 약 2cm). 소

성은 양호하나 외기면에는 지두흔이 관찰되고, 태토 중에는 5mm 이하의 석립(石粒)

이 많이 섞여 있는 등 결코 정제품으로는 분류할 수 없다. 소편이긴 하나 일본계 심발

의 주구상(注口狀) 돌기 유형일 가능성이 있다. 만약 그렇다면 조몬시대 중기말엽~후

기초두 단계에 속할 가능성이 높겠다.

⑼　경상북도 청도군운문면 오진리 바위그늘 유적

　같은 울산 주변 지역으로 오진리 바위그늘 유적을 들 수 있다. 1993년 운문댐 건설

에 따른 부산대학교박물관의 긴급 발굴로 확인된 바위그늘 유적이다(정(鄭)·박(朴)·서

(徐) 외 1994). 학계 일반에서는 최하부의 제Ⅳ층에서 검출된 조제무문 섬유 토기군

이 신석기시대 조기 이전에 해당하여 ‘오진리식’ 으로 설정된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

사진8　조선문 토기

（중산동139유적 출토：최2009보다 일부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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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별도로 상부층에서 검출된 방형 주거지 내 

출토의 일군은 전술한 중산동139유적의 뒤

를 잇는 겹아가리 토기 출현기에 해당하는 것

으로 이 부분도 간과할 수는 없다.

　제16도 윗단이 그 출토 토기군이다. 유

문양 심발에서는 3·4와 같이 구연부를 접

어 성형해 무문대를 이룬 외반 d②형의 겹

아가리 프로토타입이 주를 이룬다. 이 외에 

1·2·5·6·9에 제시한 즐문이 민무늬화한 홑구

연 심발의 일군도 많이 존속해 있다. 이중 5

는 즐치상 공구(다치구)를 사용한 조선문을 

시문한 타입이다.

　공반출토된 무문양 토기는 전 심발 중 

44.4%를 차지한다. 아바타 토기는 확인되지 

않았다. 겹아가리 출현 전후에는 아직 상당수

가 계승되었다고 이해해도 될 것이다. 구연

부 형상이 내만인 예는 드물고 (14), 직립하

는 Ⅱ-B①형과, 구연 단부를 약간만 외반한 

Ⅱ-C①형이 주를 이룬다. 또한, 15처럼 d②b

형을 나타낸 겹아가리 토기도 유문양 심발과

의 기술적 접촉을 거치면서 발생한 전제형의 

일파로 여겨진다. 후에 무문양의 겹아가리 심

발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면 10·14·15는 그 

발생원을 이루는 최초기의 사례 중 하나로 특

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⑽　부산광역시 율리 패총

　부산의 북쪽 주변, 울산과 인접한 지역에 

가까운 지점에 위치한다. 해당 지방의 신석기

시대 만기를 대표하는 동굴 유적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김(金)·정(鄭) 1980). 제Ⅰ~Ⅳ층

으로 분층되었으나 출토 토기군에 시기차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제16도 아랫단에 그 주요 토기군을 제시했

제15도　중산동139유적

출토토기（☆: 정제 ▽: 조제 / 최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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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도　오진리 바위그늘 주거지・율리 패총 출토토기

（鄭 등1994／金・鄭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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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2~28은 후기의 계보를 잇는 민무늬 토기의 일군이다. 문양은 간소하고, 횡주 어

골문이 형해화된 경우가 많다. 앞단에서도 확인되었던 점렬문과 단사선문, 횡주하는 

평행 압인문 외에 봉계리식 계열을 시사하는 사격자문도 존재한다. 또한, 24의 안쪽

면에는 이매패 조흔도 엿보인다. 원 몸체에 즐치상 공구(다치구)를 사용한 22의 조선

문이 존재하는 것은 앞단의 후기후반에서 보여진 방식을 계승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리

라５）.

　제16도 29~35·39~47·53·54는 겹아가리 심발의 일군으로, 해당 유적의 주체를 점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소량이나 아바타 토기도 확인할 수 있다. 유문양과 무문양이 

있으나 후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구연부 성형법은 앞단까지 현저했던 접어 성

형한 구연이 사라졌고, 그 대신 폭이 좁은 네모 모양 점토띠를 구연부 바깥면에 붙이

는 타입이 성행했다. 미야모토(宮本)의 ①b형 구연에 해당할 것이다(미야모토(宮本) 

2004, p58-59).

　이상과 같이 겹아가리 심발로 통일되는 과정이 진행됨으로써 퇴화 즐문계의 후예인 

민무늬 각 계통은 쇠퇴기의 양상을 보인다. 겹아가리부에 거치문(鋸齒文) 등의 무늬

가 시문된 토기의 일부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만기후잎~말엽 단계까지 거슬러 내려

가는 혼입 자료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배(裴) 2003, 이(李) 2014 등). 홑구연의 무

문양 조제 심발에 관해서도 점차적으로 겹아가리 무문양 토기와 융합함으로써 일시적

으로 그 구성비율이 줄었다(37.6%).

　같은 층에서도 홑구연의 무문양 토기는 Ⅱ-B①형의 직립 포탄형이 감소하고, 구연 

단부을 약간 외반시킨 Ⅱ-C①~③형이 주류를 이루게 된다.

　저부에 관해서는 환(원)저①·②형과 첨저②형을 기본으로 하나, 좌기의 동삼동 패

총 예와 같이 중저④형도 조금 있다(49). 마찬가지로 일본 측과 교류가 있었던 궤적을 

시사하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 외에 56과 같이 발형토기에 관해서도 겹아가리인 사례가 출현한다. 새로운 요소

이며, 만기전잎 이후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될 것이다.

　한편, 41·42·44·47과 같이 율리 

패총에서도 안쪽면에 이매패 조흔

을 남기는 예를 종종 볼 수 있으므

로, 마지막에 조금 언급하겠다. 이러

한 이매패 조흔을 기체에 남기는 방

식은 제17도 윗단에 제시한 바와 같

이 한반도 서부의 호남 지방 연안

부에서 특히 현저하다. 전라북도 군

사진9　이매패 조흔을 토기

（수가리３구Ⅱ층 출토: 林・安 등 

2011보다 일부 재편／제10도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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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시의 가도 패총에서는 신석기시

대 중기 이전 단계부터 안팎에 이매

패 조흔을 바탕 무늬로 시문하는 토

기가 보편적으로 존재한다(박(朴)·

임(林)·이(李)·김(金) 2001). 그중에

는 즐문을 이매패 조흔으로 표현한 

예까지 종종 보인다(제17도2·4). 이

는 경기도 주변에서 특징적인 조선

문을 이매패 원 몸체로 치환시킨 지

역적 수법이기도 하다. 이러한 호

남지방 주변으로부터의 영향에 의

해 영남 남해안부에서도 욕지도, 상

로대도 등에서 이매패 조흔을 사용

한 개체가 일정량 확인되는데, 많은 

경우 비시각적인 안쪽면만 채용하

는 것으로 변화했다(제17도 아랫단 

20~22·24). 동남해안 측에서는 위

의 율리 패총 이외에서는 부산의 동

삼동 패총에서 소량 그 존재가 인식

된 정도이다(제17도 23). 이상과 같

이, 이매패 조흔의 존재는 일본 측과 

교류가 있었던 흔적으로 보기보다는 

한반도 서해안 측으로부터의 영향을 

반영한 것이라고 추정해야 할 것이

다.

제17도　이매패 조흔을 토기

（朴 등2001／韓 등1989／伊 등200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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５．한반도 동남부에 있어서의 무문양토기의 변천

　이 절에서는 지금까지의 개별적인 검토 결과를 통합하여, 무문양 토기를 중심으로 

한 신석기시대 중기 후반~만기 후잎까지의 양상 및 그 변천 과정에 대해 시기별로 정

리하고자 한다. 논함에 앞서 제18·19도를 제시한다. 이는 주요 기종의 심발에 한정한 

각 문양계통 구성에 관한 집계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통틀어, 진주, 사천~부산, 울산

까지를 잇는 동남해안 지역을 제18도, 합천~김천, 대구, 밀양 주변을 잇는 내륙부 지

역을 제19도로 구분해 집계했다. 아울러 본고의 주요 논지에 따라 중기 후반 이후에 

무문양 토기가 성행하는 동남해안에 초점을 맞추어, 각 시기의 대표 사례를 제20-1·2

도에 정리했다.

⑴　구성과 변천

　가）신석기시대 중기 후반（일본: 조몬시대 중기 전반）

　신석기시대 중기중엽은 전형적인 즐문(유문양 정제) 심발 전성기에 해당한다. 이미 

논한 바와 같이, 일부 발형토기를 제외하고 모든 기종이 유문양·정제화한다(제20-1

도 2단째).

　제18도의 동남해안 지역

에서는 가장 윗단의 부산

광역시 범방 A지구 5층보

다 동삼동 패총 정화 지역 

5-1~5-4층까지 사이, 즉 

중기전반의 단계에서 유문

양 정제 심발은 90% 이상

으로 압도적 주체를 차지한

다. 게다가, 제20-1도 2단

째의 18~25에 제시한 바와 

같이, 해당 시기의 유문양 

토기는 극히 정교하고 예

쁘다. 그러나 정제토기 전

성의 분기는 오래가지 않았

다. 중기중엽을 경계로, 즐

문 장식의 간략화가 보이

기 시작하기 때문이다(제

20-1도30·33·37 등). 더욱제18도　 무문양통의 변천（동남 해안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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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와 궤를 같이 하여 동남해안 지역에서는 무문양 토기가 증가하기 시작한다(제

20-1도 3단째). 당초에는 정제 무문양의 발형과 호형토기가 주류였다. 그후, 뒤를 잇는 

후기전잎에 걸쳐 무문양의 심발도 증가하기 시작한다(제20-1도 45~47·49~51 등). 

하지만, 중기후반을 대표하는 김해의 수가리 3구 패총 Ⅵ~Ⅴ층의 무문양 토기는 전체

의 20% 정도에 불과해 아직 주되지 않다. 더욱이, 크기에 있어서도 유문양 심발처럼 

구경이 30cm를 넘는 개체가 없다. 38·39와 같이 구경이 20cm 조금 덜 되는 소형 심발 

및 발형과 극소량의 호형토기뿐이다(임(林)·안(安) 등 2011, p238). 이상은 신석기시

대 중기 이후의 무문양 토기의 기원이 발형토기에 있음을 시사할 것이다.

　나）신석기시대 후기 전잎（일본: 조몬시대 중기 후잎）

　후기전잎의 수가리 Ⅱ식기가 되면 동남해안 지역의 무문계 토기는 30% 정도까

지 증가한다(제18도, 제20-1도 4단째). 직립구연의 포탄형Ⅱ-B①·⑤형을 주체로 한

다(제20-1도 4단째). 같은 시기의 유문양 심발은 무늬의 간략화가 진행된다. 그러

나 기면 조정은 여전히 치밀하고, 즉 정제이다(제20-1도 52~54). 이에 비해 무문계 

토기는 눈에 띄게 조정이 거칠다. 소위 거친 ‘물손질’ 은 물론, 찰과흔, 지두흔, 깎아

낸 조정흔을 그대로 방치한 개체가 적지 않다(제20-1도57~63). 더욱이, 제20-1도 

65~68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공반출토된 무문양 발형 중에서도 조제를 나타내는 

개체가 출현한다. 이들로부터는 신석기시대 후기전잎 단계에서 ‘쓰고 버릴 것’ 을 전

제로 한 일용 집기의 조제화가 널리 침투한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상은 정·조제의 제

작 상 분화가 해당 시기의 동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곳에서 성립했음을 이야기해 

준다.

　다）신석기시대 후기 중엽（일본: 조몬시대 중기 말엽）

　이런 상황은 후기후

반을 거쳐 발전적으

로 계승된다. 현재로

서는 아직 양호한 일

괄 사례를 얻지는 못했

으나, 울산광역시 중산

동 139유적에서는 유

문양 토기의 민무늬·조

제화가 진행됨과 함께, 

무문계 토기가 전체 심

발 중 81.2%를 차지하 제19도　무문양통의 변천（내륙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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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겹아가리 출현 이전의 최고 수준을 나타낸다(제18도 아랫단, 제20-1도 가장 아랫

단 74~85 등). 한편, 같은 시기의 내륙부 지역에서는 무문양 토기 증가 경향을 거의 

엿볼 수 없다. 이처럼 후기 후반에는 매우 명확한 지역차가 발생했던 것이다(제19도). 

한편으로, 내륙부에서도 구연부의 무문화는 별도로 독자적으로 진행되어 민무늬화로 

향하는 움직임을 공유하고 있다. 지금까지 크게 보았을 때 양자가 같은 방향성을 지향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져 온 이유이기도 하다.

　덧붙이자면 이 즈음부터 만기중엽에 걸쳐 소량이지만 일본계 토기가 유입되기 시

작한다(제20-2도 오른쪽 열 가운데 칸). 북부 규슈에서 유래한 것으로 사료되는 예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대체로 쓰시마 섬을 경유해 상호 교류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유추된다６）.

　라）신석기시대 후기 후잎（일본: 조몬시대 후기 초두）

　이 시기는 자료가 부족하나, 만기의 겹아가리 심발 성립으로 향하는 전제 단계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20-2도 가장 윗단의 95·96·106에 제시한 것과 같은 접

어 성형한 구연에서 그 외연에 단상(段狀)의 구연부 문양대가 생기기 시작한다(배(裴) 

2003, 미야모토(宮本) 2004 외). 구연부가 짧고 외반하는 사례가 많은 점에서 앞단

의 봉계리식 특징을 많이 계승하고 있다고 하겠다. 유문양 심발은 조제화가 더욱 진행

되어 사격자문과 삼각 집선문의 퇴화된 장식, 혹은 분방한 횡~사(斜) 방향의 짧은 침

선문 등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공반출토된 홑구연의 무문양 심발은 구연부 외연 끝이 

휜, 접혀 접합된 Ⅱ-B④·⑤형, Ⅱ-C①형이 특징적이다(제20-2도97~103·107). 구성

비율은 전체의 50~70% 정도이고, 겹아가리 심발이 성립하면서 홑구연의 비율이 저

하되기 시작했다고 이해할 수 있겠다. 이 외에 발형토기의 구성률이 감소로 전환되기 

시작하는 것도 대체로 이 시기부터이다(108·109).

　마）신석기시대 만기 전잎（일본: 조몬시대 후기 전잎）

　겹아가리 심발이 정형화된 이후 단계이다. 역시 일괄 자료 등이 부족하다. 그러

나 전후 시기의 특징으로부터, 아직 외반 구연의 성형기법이 남아있고, 앞단을 계

승한 여러 계통의 유문양 토기가 약간 계승된 단계를 추정할 수 있다(제20-2도 

110~115·132·133·135 등). 한편, 수가리 패총에서는 이 만기전잎에 해당하는 3

구 제Ⅱ층에서 아바타 토기, 조흔, 거친 ‘물손질’ 로 조정한 토기가 여럿 확인된다(제

20-2도 138·140·142~146). 즉, 정·조제 기법의 분화가 한층 명확해진 것이다.

　아）신석기시대 만기 중엽（일본: 조몬시대 후기 전잎）

　이 단계에서는 겹아가리 심발의 구연부가 외연에 네모 띠 형태의 짧은 융대(隆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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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도　무문양토기를 중심으로 했다 편년（1）（동남 해안 지역）

（１・５~ ９・16・17상촌리１호주거지, ２・３・18~29동삼동 패총 정화 지역11호주거지・
5-15-4층, ４・10~15범방Ａ지구５층, 30~51수가리Ⅵ~Ⅴ층, 52~68수가리Ⅳ~Ⅲ층, 69~89

중산동1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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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도　무문양토기를 중심으로 했다 편년（2）（동남 해안 지역）

（90~109오 진 리 주 거 지, 110・115・116・119・121・122・125・127・129・130・147・
148・151・153・156・169・170・171율 리, 111~114・117・118・123・124・132~136・
138・140~146・149수 가 리 Ⅱ 층, 131・137・139・150・154・155・158・160・164~168

동삼동정화 ２층, 152・157・159수가리Ⅰ층, 172~175어은1지구 95호 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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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붙이는 타입으로 점차적으로 변화한다(제20-2도 118·120·137·139→121·127·1

29·147·148·150·151·154~156 등). 또한, 전면 무문인 예가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

다. 시문을 하더라도 구경부에 단순한 단사선이나 거치문을 을 시문하는 정도로, 만기

전잎으로부터의 변화로 여길 수 있겠다.

　홑구연의 무문양 토기군은 이 시기, 일시적이나마 겹아가리 토기로 수렴되는 경향

이 강하다(동삼동 패총 정화 지역 2층에서는 겹아가리 심발이 68%; 제18도). 또한, 

제20-2도 152·158·159에서 알 수 있듯이 직립Ⅱ-B①·②·④~⑥a형의 심발이 일정

량 확인되는데, 그 구성률은 심발 중 18%에 불과하다(제18도).

　에）신석기시대 만기 후잎（일본: 조몬시대 후기 중엽）

　이 단계는 실태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2003년, 배진성(裴眞晟)에 의한 ‘상촌리

식’ 의 형식 설정이 그 정점(定点)으로 여겨지는 정도이다(배(裴) 2003). 진주시 대평

리 어은 1지구 유적의 95호 주거지로부터 중저 혹은 돈대바닥으로 바뀐 겹아가리 말

기의 양상을 상정하고 있다(제20-2도 가장 아랫단 172~175). 구연부의 겹아가리는 

낮고 평평하며 폭이 넓어진다. 율리 패총에서는 제20-2도170·171에 제시한 것과 같

은 ‘겹아가리 거치문 토기’ 가 출토되었다. 대평리 어은 1지구 유적이나 살내 유적 제

2층과 비교하였을 때 후술하는 무문토기시대 초두의 ‘겹아가리 새김눈띠 토기’ 에 선

행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들도 만기후잎~말엽 단계로 비정(比定)해 둔다. 다만, 

현재로서는 많이 출토된 다른 사례가 없어 비교평가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최근, 세종특별자치시의 대평리 유적에서 무문토기시대 조기로 알려져 있는 새김눈

띠 무늬 토기와는 별도로, B·D 지점에서 전술한 상촌리식의 뒤를 잇는 무문토기시대 

최초기의 ‘겹아가리 새김눈띠 토기’ 가 주거지 등에서 많이 출토되어 주목된다(이 등 

2012·2017). 저부는 원칙적으로 모두 중저③·④형으로 전환했다. 홑구연의 무문심발

도 공반출토되어 신석기시대 만기말엽과의 연속성을 엿볼 수 있다. 한반도 동남부 지

방에 대해서도 상촌리식~대평리식 단계에 관한 자료가 늘어나기를 기대한다.

⑵　무문양 토기 우세권의 ~ 탁월권의 범위와 변천

　마지막으로, 이상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무문양 토기 우세권의 범위와 확대화에 

이르는 변천 과정을 지도상에 정리한 것이 제21도이다. 큰 획을 이룬 시기인 신석기

시대 중기후잎, 후기전반, 후기후반, 만기전잎의 네 단계로 변천을 정리했다.

　제21도 최상단은 중기후잎의 양상이다. 점선내의 동남 해안이나 서해안 주변에서

는 발형를 중심으로 무문양토기가 소량 출토하기 시작한다. 아직도, 눈에 띈 존재의 

지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21도 2단째는 후기전반의 양상이다. 두꺼운 실선으로 테두른 동남해안과 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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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주변에서는 무문양 토기가 늘어 주

류를 이루게 된다. 나아가, 유문양과

의 사이에 정·조제의 분화도 촉진된다. 

단, 내륙부 지역은 이와 추세가 달라서 

민무늬 문화가 퍼지기는 하나, 무문양 

토기는 4% 전후로 극히 저조한 추이

를 보인다.

　제21도 3단째는 후기후반의 양상

이다. 두꺼운 실선으로 테두른 해안

부 일대뿐만 아니라 낙도 지역인 제주

도와 일본 쓰시마도 새로이 무문계 토

기 주세권에 편입된다(고이즈미(幸泉) 

2017 등). 한편, 내륙부에서는 앞단의 

제19도에도 제시한 바와 같이 여전히 

무문양 토기의 비율은 저조하다.

　제21도 가장 아랫단은 만기전잎의 

양상이다. 한반도 남부 전역에서 무문 

겹아가리 심발이 주류를 점한다. 단, 

홑구연 무문양 토기도 일정량 존속한

다. 병행기에 일본 측에서는 필자가 제

창하는 ‘쓰시마 난류 벨트지대’, 즉 북

서부 규슈~산인(山陰), 단고(丹後) 지

역까지를 잇는 일본해(동해) 연안의 

각 영역과, 이와 인접한 서부 세토우치

(瀬戶內) 일부 지역에서 홑구연 무문

양 토기만이 급증한다(고이즈미(幸泉) 

2017·2018·2019·2020ab 등). 이처럼 

토기에서 무늬가 사라지는 배경으로, 

해협을 경유한 광역 지방 간의 새로운 

교류의 시작을 가정할 수 있는 것이다７）.

사진10　무문토기시대 조기초두의 토기

(세종 대평리 유적 3-1-B지점 KC-008출토 / 

이 등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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６．결　　어

　본고에서는 신석기시대 후반의 

무문양 토기에 관하여 이상과 같

은 성과를 도출했다. 원래 신석기

시대에 출현하는 토기의 시원은 

모두 무문·조제였다. 한반도 동남

부에서도 신석기시대 조기~전기

에는 무문·조제의 포탄형 홑구연 

심발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해, 일

용 집기로서 오랫동안 보편적으로 

존속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그 후, 신석기시대 중기

의 소위 전형 즐문기에 이르러 일

시적이나마 유문양 즐문계가 압도

적인 주류를 이루게 된다. 이는 제

18·19도 등을 통해 제시한 바와 

같다. 이 시기의 심발은 거의 모두

가 정제 유문양 즐문계로 점해졌

고, 무문양 토기는 적은 수의 발형

과 호형토기뿐이다. 이런 상황은 

특히 동남해안 지역에서 뚜렷이 

나타나는데, 부산의 범방 유적에

서는 재지(在地)계로 여겨지는 소

량의 홑구연 포탄형 무문양 심발

이 존속해 있었다. 이 점에 관해서

는 새 자료가 추가로 갖추어지기

를 기다리면서 계속 규명해 갈 필

요가 있을 것이다.

　아무튼, 토기의 무문화에 이르

는 첫 번째 획기는 신석기시대 중

기후반에 도래했다. 주지하는 바

와 같이 태선침선문계에서 문양의 

민무늬화, 희박화가 진행되는 ‘퇴

제21도　무문양 / 무문계토기 우세권

~탁월권의 범위와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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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즐문계’ 로의 이행, 즉 수가리Ⅰ식 단계로 상징되는 변화이다. 문양은 점차 구연부

에만 시문하게 된다. 더욱이, 그 뒤를 잇는 후기전반, 수가리Ⅱ식 단계에서는 아바타 

토기와 조흔 토기도 등장하여 단순히 무문양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정·조제의 분화로 

뚜렷해진다.

　이런 과정을 거쳐 한반도 동남부의 해안 지역에서는 신석기시대 후기후반~만기초

두의 분기에 무문양 조제 심발이 압도적인 위치를 점하게 된다. 이는 대략, 일본에서

의 조몬시대 중기중엽~후기초두의 분기에 해당할 것이다. 실은, 같은 시기의 일본 측

에서도 인접한 일본해(동해) 연안의 ‘쓰시마 난류 벨트지대’ 에서 마찬가지 획기가 도

래했음을 최근에 필자가 밝힌 바 있다(고이즈미(幸泉) 2017·2018·2020ab 등). 즉, 

정·조제가 분리되고, 무문양 토기군이 압도적인 위치를 점하게 된다. 또한, 규수 북부

의 아다카Ⅲ식~사카노시타식, 세토우치의 야베오쿠다(矢部奧田) 유형 등등, 유문양 

토기에 관해서도 문양을 구연부에 집약시키고 경동부가 민무늬화하는 시기가, 병행기 

한반도 측의 움직임과 궤를 같이 하는 경향이 있음이 이미 확인되었다. 양국간의 움직

임의 연쇄 관계를 고려하면 실로 흥미롭다８）.

　이상으로, 그 뒤를 잇는 무문토기시대 성립기로 향함에 있어, 앞으로 한국 신석기 

토기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지금까지 학사적으로 여겨왔던 중국 동북부를 기원

으로 가정하는 ‘화북형 농경 문화’ 확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 내

재하는 조제·무문양화도 아우르는 재지(在地)토기의 연구일 것이다. 나아가, 해협을 

경유한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유문양 토기와 농경 관련 유물에만 주목할 것이 아

니라 토기 무문화라는 해당 시기 전후의 공통된 현상의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비교 연

구를 한층 심화해야 할 것이다.

주석

１）이는 과거에 야네 요시마사(家根祥多)가 제기한 일본의 마가리타 유적의 무문 포탄형 심발에 대한 평가

와 통하는 부분이 있다. 사실, 마가리타리 유적의 무문 토기에 대한 외래/재래 평가는 연구자에 따라 다르

다는 점을 부정하기 힘들다. 야네가 논거로 삼은 외경 접합이나 소성법의 변화는 최근에 필자가 지적하는 

산인(山陰) 지방 중부 지역에서 이미 선행해서 출현했었다(고이즈미(幸泉) 2020a 등).

２）후루사와 요시히사(古澤義久)는 이와 같은 한반도 남부에서의 조몬계 토기 저부의 존재에 부정적이다

(후루사와(古澤) 2012).

３）토기 성형 시에 태토 안에 유기물, 조개껍질 파편 등을 많이 혼합함으로써 의도적으로 기체를 다공질(多

孔質)로 마무리하는 기법을 뜻한다. 2017년에 필자가 제창했다(고이즈미(幸泉) 2017). 일본의 쓰시마 섬

에서는 조몬시대 후기중엽인 Stage12 이후, 또 북부 규슈 본토의 연안 지역에서는 Stage14 이후의 성행

이 확인되었다. 나아가 그 후, 일부는 동방으로 전파되면서 새김눈 돌대무늬 시기까지 존속한다는 것을 최

근에 밝혔다(고이즈미(幸泉) 2017·2018·2019·2020ab 외).

４）제14도 69에 대해서는 무문토기시대 전기 것이 혼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단, 73·74의 중저편은 해당 

시기에 속하는 것으로 여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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５）경기도 하남시 미사리 유적에서는 전기말엽~중기전잎의 단계에서 이미 다치구나 이매패의 조선문 기

법을 사용한 횡주 어골문의 존재가 보고되었다. 즉, 이들 조선문의 원류가 서해안 측에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리라.

６）산인계 조몬토기가 원칙적으로 한반도에까지 도달하지 않은 것은 일방적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계속 

흐르는 쓰시마 난류의 조류가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７）다나카 소이치(田中聰一)도 이미 “조몬시대 후기전잎의 아다카(阿高)계 토기 이후의 유문양 토기의 무

문화(재지(在地)계 토기의 문양이 구연부에 집약됨) 경향이나 북부 규슈 지역에서 조제토기가 현저해지

는 등의 현상이 한반도 남부 지방, 특히 동남부 지방의 양상과 비교가 가능” 함을 지적했다(다나카(田中) 

2009, p165).

８）오늘날도 여전히 고고학계에서는 서일본과 한반도를 기본적으로 단절된, 개별적인 신석기 문화로 해석

하는 신중한 자세가 많다. 그러나 주로 미야모토 가즈오(宮本一夫) 등에 의한 정력적인 연구 활동 등을 통

해 양국 간에도 다양한 교류가 존재했음이 확실시되고 있다(미야모토(宮本) 1990·2004·2017a·2019, 갑

원(甲元) 1991·2001·2004·2008·2009, 다카하시(高橋) 1994, 와타나베(渡辺) 1995, 정(鄭)·하(河) 2001, 

야마자키(山崎) 2003·2005, 미즈노에(水ノ江) 2003·2007, 히로세(広瀬) 2005, 임(林) 2008, 다나카(田

中) 2009, 다마다(玉田) 2009, 이(李) 2013 등). 단, 미야모토(宮本)와 정(鄭)·하(河) 등도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해협을 경유한 양 문화 간의 접촉은 어로민에 의한 시각 차원에서의 정보 전달과, 교환 물자

에 의거한 정도로 가정하는 경우가 오늘날 여전히 강하다고 할 수 있겠다. 즉, 일상 관습과 사상, 정신 문

화 차원에서의 접촉과 공유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견해가 여전히 지배적인 것이다. 그러나 서일본의 무문

계 조제토기를 주체로 한 ‘쓰시마·북부 규슈형 토기 구성’ 과 한반도 남부의 신석기시대 토기군의 ‘무문’ , 

‘정·조제’ 사이의 유사성·연관성과 관련하여 단순한 정보 전달이나 물자 교환 차원만으로 설명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앞으로 더 신중하게 논의해 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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